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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1. 9.(월) 배포 시 배포 2026. 11. 9.(월)

최근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방역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1월 계란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일일 5,059만 개 전망

< 주요 보도내용 >

  11월 9일(월) 서울신문 「‘겨울 불청객’ 조류인플루엔자… 달걀값, 일주일 

만에 7% 뛰어」 기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계란 

소비자 가격이 일주일 만에 7% 상승하였으며, 향후 AI 확산 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계란 생산 및 공급 여건은 지난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서 상당 부분 회복된 상황입니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감소했던 산란계 사육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계란 공급 여건도 개선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산란계사육마릿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급 기반이 

견고해진 상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약 5,163만 개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11월에도 약 5,059만 개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1월 사육 마릿수: (평년) 7,654만마리, (‘25) 8,073 → (’26p) 8,401 (평년비 9.8%↑, 전년비 4.1%↑)

 11월 6개월령 이상 : (평년) 5,553만마리, (‘25) 5,801 → (’26p) 5,918 (평년비 6.6%↑, 전년비 2.0%↑)

 11월 일일 생산량: (평년) 4,746만개, (‘25) 4,947 → (’26p) 5,059 (평년비 6.6%↑, 전년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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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계란 산지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산지가격 하락은 유통단계에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지가:(10.상) 5,856 → (10.중) 5,503 → (10.하) 5,163 → (11.상p) 5,057(평년比 0.8%↑, 전년比 8.0%↓)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축처분 수량은 약 43만 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0.5% 수준이며, 아직 발생 초기 단계로 향후 확산 규모와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소독·방역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산란계 사육마릿수, 계란 생산량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은 수급 상황과 계절적 요인, 유통 여건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의 가격만으로 향후 수급 및 가격 흐름을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계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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